
子[은殷 주왕紂王의 서형庶兄
이며 충신으로 기자箕子ㆍ비
간比干과 함께 은말삼인殷末
三仁의 한 사람]가 떠나니 은
나라가 그로써 망하고 장화張
華[진晋 무제武帝의 명신]가
있으니 기강이 어지럽지 않았
습니다. 폐하께서 연고 없이 옛
신하를 버려 쫓으시니 국가의
복이 아니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고
저수량은 계주桂州도독으로
옮겼다가 다시 애주자사愛州
刺史가 되어서는 1년여 만에
죽었다. 한원은 진주자사振州
刺史로 쫓겨났다가 해를 넘겨
조명詔命으로 참수斬首되었
다. 그리고 한원이 죽은 뒤에
그의 우려가 징험되어 돌아왔
다.

무씨武氏는 무측천武則天 또
는 측천무후則天武后로서 미
천한 출신으로 궁궐에 들어가
당 고종의 황후가 되었다. 음학
무도淫虐無道한 짓을 일삼고
고종이죽은 뒤 그 아들 중종中
宗과 예종睿宗을 폐하고 스스
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주周라
고 고쳤으나 후에 재상 장간지
張柬之등에 의해 폐위되었다.

저수량B遂良은 당나라 전
당錢塘 사람으로 자는 등선登
善이며 문사文史를 널리 섭렵
하고 예서隷書와 해서楷書를
잘 썼다. 명신 위징魏徵의 추천
으로 태종太宗에게 중용되어
중서령中書令에 이르렀는데
직언直言으로 극간을 하여 많
이 가납嘉納되었다. 태종이 병
환이 위중해 장손무기長孫無
忌와 함께 고명顧命을 받아 고
종高宗을 세워 보필하면서 하
남군공河南郡公에 봉해지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가 되었
는데 황제가 황후를 폐하고 소
의昭儀 무武씨를 세우려는 데
극력 반대하다 수난하였다.

한원韓瑗은 삼원三原 사람으
로 자字가 백옥伯玉이고 소시
부터 절행節行이 있었다. 당 태
종唐太宗 때 박학博學하고 이
사吏事에 밝아 병부시랑兵部
侍郞이 되고 아버지 영천현공
穎川縣公 한중량韓仲良의 작

위를 승습承襲하였다. 고종高
宗 때 시중侍中으로서 황제가
황후를 폐하고 무소의武昭儀
를 세우려 하자 저수량B遂良
과 함께 읍간泣諫으로 반대하
고 끝내 황제가 듣지 않자 우분
憂憤의 표表를 올리고 고향으
로 돌아갔다. 뒤에 허경종許敬
宗ㆍ이의부李義府 등이 그가
저수량과 교통하며 역모를 한
다고 무고誣告하여 진주자사
振州刺史로 쫓겨가 죽었다.

장화張華는 진晋나라 때 방
성方城 사람으로 자는 무선茂
先이며 박학하여 참위讖緯[도
참圖讖과 위서緯書로 미래의
일이나 길흉화복 등을 예언한
점술책]와 방기方技[의술醫術
ㆍ복술卜術ㆍ점성술占星術]의
책까지 다 읽었다. 진나라의 의
례ㆍ헌장憲章ㆍ조고詔誥의 글
이 대체로 그의 손에서 나왔고
후배를 많이 길렀다. 진 무제晋
武帝 때 탁지상서度支尙書, 혜
제惠帝 때 태자소부太子少傅
ㆍ우광록대부右光祿大夫를 지
내고 광무후廣武侯에 봉해졌
으며 박물지博物志를 저술하
였다.

제목 저한극간B韓極諫은
저수량과 한원이 극력으로 간
하였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
음과 같다.

여하존총무소의如何尊寵武
昭儀 : 어찌하여 지존이무소의
총애하나

경사선황중소지經事先皇衆
所知 : 선황제를 섬긴 일 많이
들 아는데

역진충간유불오瀝盡忠肝猶
不悟 : 간뇌를 짜 충간해도 오
히려 깨우치지 않으니

고두이폐혈림리叩頭B陛血
淋B : 궁궐 섬돌에 머리 찧어
유혈이 낭자하네

반복충언출지정反復忠言出
至情 : 충성의 말 반복함 지극
한 마음에서 나오니

은주복철갱분명殷周覆轍更
分明 : 은나라 주나라가 망한
전철 다 분명한데

가련미득회천의可憐未得回
天意 : 가련토다, 천자의 뜻을
돌리지 못하고

찬축하황경운생竄逐遐荒竟

殞生 : 멀리 황량한 데로 축출
되어 목숨이떨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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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
는 간신] 장역지張易之가 한번
은 동평장사同平章事 적인걸
狄仁傑에게 스스로를 안보할
계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적인
걸이‘오직 여릉왕廬陵王[황
자皇子로 고종高宗과 무후 사
이의 아들로 뒤에 중종中宗이
되는 이현李顯]을 맞아들이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하
였다. 그런데 무후가자기의 친
정 조카 무삼사武三思를 태자
太子로 삼으려 하니 적인걸이
말하기를‘하늘과 사람의 마음
이 당唐의 덕德을 싫어하지 않
는데 지금 대통을 잇는 일이라
면 여릉왕이 아니고는 불가하
다’하였다. 이 말을 듣고 무후
가 노했는데 오래 지나서는 적
인걸을 불러서 말했다. ‘짐朕
[황제의 자칭]이 자주 꿈에 쌍
륙雙陸[쌍륙雙六이라고도 하
며 주사위를 굴려 말이 먼저 궁
에 들어가기를 겨루는 놀이]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니 어째서
인가?’이에 적인걸이 대답하
기를‘쌍륙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니 하늘
이 폐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문황제文皇帝[당태종唐太宗]
께서 몸소 봉적鋒鏑[창끝과 살
촉으로 격전장]을 밟아 천하를
소유하시고 이를 자손에게 전
하셨으며 선제先帝[고종高宗]
께서 질환이 침중하시어서는
유조遺詔로 폐하께 감국監國
케 하시니 폐하께서 이를 취하
시었습니다. 하온데 또 삼사三
思로 후사를 삼으려 하시는데
이는 고질姑姪[고모와 친정조
카]이니 모자母子[무후와 그
아들 여릉왕]와 어느쪽이 더
친합니까? 여릉왕을 세우면 만
세후萬世後[사후死後]에 항상
종묘宗廟에서 제향을 받으실
것이지만 삼사를 세우면 종묘
에 고모를 부안B安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무후가 감동하
고 깨달아 여릉왕을 불렀다. 여
릉왕이 이르자 무후는 이를 장
막 안에 숨기고 적인걸을 불러
여릉왕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적인걸이 여릉왕을 태
자로 세울 것을 거듭 부연해청
하는데 지극히 간절하여 눈물
을 그치지 않고 흘렸다. 무후가
여릉왕으로 하여금 장막에서
나오게 하고‘태자가 돌아왔
다’하니 적인걸이 물러서 절
하면서‘태자께서 돌아오신 것
을 아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무후가 그렇겠다고 하고
사룡문舍龍門으로 하여금 예
를 갖추어 태자가 궁궐로 귀환
하는 것을 영접케 하니 중외中
外가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장역지張易之는 당나라 정주
定州 사람으로 태자소부太子
少傅 장행성張行成의 족자族
子인데 음악의 기예에 정통하

여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총애
를 받고 봉신랑奉宸郞 항국후
恒國侯에 이르렀으나 뒤에 명
신 장간지張柬之에게 죽었다.

적인걸狄仁傑은 당의 병주幷
州 태원太原 사람으로 자는 회
영懷英인데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여 대리승大理丞ㆍ지관
시랑地官侍郞ㆍ위주자사魏州
刺史ㆍ하북도행군부원수河北
道行軍副元帥 등을 지내고 요
숭姚崇 등 유능한 선비를 추천
하여 조야의존경을받았다. 측
천무후에게 직간直諫을 잘하
여 무삼사武三思로 황통을 잇
게 하려는대역을 막는 등 당황
실의 회복과 수호에 힘써 영국
공英國公에 봉해졌는데 뒤에
양국공梁國公에 추봉되고 문
혜文惠의 시호를받았다.

무삼사武三思는 측천무후의
친정 조카로 성품이 음험하고
아첨에 능하여 무후의 총애를
사 그 친아들을 제치고 태자太
子가 될 뻔하였다. 무후가 죽은
뒤에 사공司空에 올라 정권을
농단하며 부마駙馬가 된 아들
무숭훈武崇訓과 함께 태자 이
중준李重俊을 폐위하려다 실
패하여부자가 주살되었다.

제목 인걸풍간仁傑諷諫은 적
인걸이 완곡하게 사물에 비유
하여 간하였다는 뜻이고 그 찬
시는 다음과 같다.

규규신기욕잠이窺窺神器欲
潛移 : 신성한 그릇 엿보고 엿
보아 몰래 옮기고자 하여

폐치중종국보위廢置中宗國
步危 : 태자를 폐해 연금하니
나라의앞길 위태로운데

뇌유양공신대의賴有梁公伸
大義 : 양국공에 힘입어 대의가
신장되고

친부욕일출함지親扶浴日出
咸池 : 몸소 해를 목욕시켜 함
지에서나오게 했네

서장흥복분고충誓將興復奮
孤忠 : 황실의 흥복을 맹세코
외로운충성 분발해

익대여릉제일공翊戴廬陵第
一功 : 여릉왕을 추대함에 제일
공을 세우고

수사종조종혈식遂使宗B終
血食 : 마침내 종묘가 제향을
받게 하니

훈명천고파무궁勳名千古播
無窮 : 공훈의 이름 천고에 무
궁히 퍼지게 되네.

함지咸池는 해가 저녁에 넘
어가 목욕을 하는 큰 연못이고
부상扶桑은 그렇게 목욕한 해
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곳이다. 혈식血食은 피가 듣는
희생犧牲을 먹는다는 뜻으로
생고기를 제물로 쓰는 큰 제사
를 말한다. 신리神理는 생기生
氣를 좋아한다 하여 종묘 등의
큰 제사에는 익히지 않은 날고
기를 썼으며, 음식을 익히는 것
을 신리는 부패하는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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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환이 심하자 장역지張易
之와 장창종張昌宗이 중간에
서 용사用事를 하며 농간을 부
렸다. 동평장사同平章事 장간
지張柬之가 사형소경司刑少卿
환언범桓彦範 등과 함께 모의
하여 이들을 주살誅殺하였다.
장간지가 우림대장군羽林大將
軍 이다조李多祚에게 말하기
를‘장군의 부귀가 누구의 소
치所致인가’하니 이다조가 울
며‘대제大帝[당고종唐高宗]
입니다’하였다. 장간지가‘지
금 대제의 아들이 두 악귀惡鬼
에 위태로운데 장군은 덕에 보
답할 일을 생각지 않는가’하
니 이다조가‘진실로 국가에
이로운 일이라면 오로지 상공
相公의 처분에 따르고 감히 몸
을 돌보지 않겠습니다’하고
드디어 더불어 모사謀事를 정
하였다.

이때에 태자太子가 북문北門
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환언범
이 가서 알현하고 비밀히 그 계
책을 진달하였고 장간지 등은
우림병羽林兵 5 0 0여인을 거느
리고 현무문玄武門에 이르러
이다조를 동궁東宮으로 보내
태자를 맞이해 오게 하였다. 그
리고 궐문闕門을 지키는 병사
를 베고 들어가 장역지와 장창
종을 대궐 처마밑에서 목베고
태후가 누워 있는 장생전長生
殿에 이르렀다. 환인범이 들어
가 태후에게‘전일에 천황天皇
[고종高宗]께서 아들을 사랑
하여 폐하께 부탁하였는데 지
금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서도
동궁東宮에 오래 계십니다. 원
컨대 폐하께서 태자에게 전위
傳位하시어 하늘과 사람의 여
망에 순응하소서’하니 다음날
태후가 태자에게 황위皇位를
전하고 중종中宗이 복위하였
다.

장창종張昌宗은 간신 장역지
張易之의 아우로서 용모가 아
름답고 음률音律과 기예技藝
에 정통하여 측천무후의 사랑
을 받아 궁중에서 육랑六郞으
로 불렸다. 온갖 농간으로 정사
에 간여하다가 무후가 병들자
형 장역지와 함께 장간지張柬
之 등에게 참수되었다.

장간지張柬之는 당의 양양襄
陽 사람으로 자는 맹장孟將이
고 동평장사同平章事ㆍ천관상
서天官尙書 등을 지냈다. 측천
무후의 폐신嬖臣 장역지張易
之ㆍ장창종張昌宗 등을 죽이
고 당의 사직社稷을 회복시켜
한양군왕漢陽君王에 봉해지고
사후에 문정文貞의 시호를 받
았다.

환언범桓彦範은 당의 윤주潤
州의 곡아曲阿 사람으로 자는
사칙士則인데 사형소경司刑少
卿일 때 장간지를 도와 측천무
후의 세력을 꺾고 중종中宗을
복위시켜 우림장군羽林將軍을
거쳐 시중侍中에까지 올랐다.
부양군왕扶陽郡王에 봉해진
뒤 무삼사武三思의 참소로 자

1 4 第111號 陰曆 戊子年 1月 2 4日 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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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떡전문
身土不二떡방앗간
학교및단체급식
백일·잔치·고사·폐백
떡·고추방아

대표權裕和
안동권씨서울북부화수회부회장
방앗간:서울강북구수유5동조병
옥선생묘소입구
전화 0 2 ) 9 9 1 - 3 3 3 4·야간 0 2 ) 9 0 7 -
6 6 5 7
휴대전화0 1 6 - 7 5 4 - 6 6 5 7
주문에출장배달합니다.

1 1면으로 계속


